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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아버님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생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게 3번 불렀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영이 오신 것을 

느꼈고 

선생님의 영이 구원자의 사명자로서 아버님의 손을 잡고 

영계에 데려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을 봄에 진정 감사 감격하니 선생님의 영이

“걱정 마라”하시며 영계로 떠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 여쭤 봤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시나요?” 라고 

여쭤 봤는데 그때 주님은 “걱정 마라”만 하시고 

아버님의 영의 손을 잡고 데려가신 것만 보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께 그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다시 여쭤 봤는데 

주님께서 선영계에 데려가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 섭리사 가족을 가진 모든 신부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그 영의 손을 잡고 

영계에 데려간 것을 봤지.

마음속에 실상 그 장면을 보니 

내 사명이 더 깨달아지고

나 선생이 영계의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자

육계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영계에서 수천 배 수만 배 

더 바쁘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 맞다.

너를 통해 섭리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비밀을 말할 테니

잘 적어서 모두에게 전하여라.



나 그 회원의 아버지의 영을 선영계에 데려갔다. 

섭리사에서 시대의 주를 맞아

그를 위해 모든 인생을 바치며

섭리사를 위해 이 역사를 위해 

시대의 주를 위해 살아 온 모든 조건들은 

너희들의 가족에게도 전달된다. 

나 선생이 시대의 주인으로서 

모든 조건을 세운 이 때

그 조건 위에서 

너희들이 세운 모든 조건들이

너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가족과 민족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을

믿고 확실히 알아라.

육계에서 살아 있는 동안 

너희들의 가정 한 명 한 명 전도를 못했어도

가족이 그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나 주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지라도

너희들의 조건이 있기에 

나 선생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며 

선영계에서 시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임시적인 곳에 데려가서 

시대 말씀을 배우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나 선생이 그의 손을 잡고 데려갔다.

영계는 내가 직접 성자와 함께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20을 읽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6:31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주를 맞이하고 

모든 인생을 바쳐

내 몸이 되어 뛰고 달리는 섭리의 모든 신부들은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목숨 다해 내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내 몸이 되어 뛰고 달려라.

가족도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나 선생과 함께 이 역사를 맞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책임분담을 다하고

아무리 전해 줘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계속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나 선생에게 연결시켜라.

육신이 죽고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에 

그 영혼이 선영계에 가서

나 선생한테 직접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지만

선영계에서 영원히 지내지 못한다.

임시적으로 지내는 곳이니 

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의 

2개의 길로 확실하게 갈라진다. 

그러니 그 영혼이 

영계에서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실력껏 그 영혼과도 만나고 

나 선생을 증거 하여라. 

예수가 노아 홍수심판 때 

죽은 그들의 영계에 가서 말씀을 전해 주고 

그 당세의 주를 믿게 해 주는 기회를 준 것 같이

나 선생도 성자와 함께 



섭리 신부들의 가족을 위해 

그 곳을 준비했으니 

이것을 알고 기도에 힘쓰고 힘 빠지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성자와 나 선생을 사랑하며 

내 몸이 되어 살자.

너희들의 영혼의 책임과 

인류의 구원자로서 

모든 영혼들의 책임을 지어 주는 

선생이다. 

안녕. 


